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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I노사관계 현장이슈

금속산업 노사관계*

곽 상 신**

1)

 

Ⅰ. 서 론

2016년 속산업의 노사 계는 크게 2개 축을 심으로 작동했다. 한 축은 조선업종 구조조

정이었으며, 다른 한 축은 차그룹사 공동교섭을 심으로 한 기업 단  교섭구조의 변화

이다. 조선업종 구조조정은 올해 들어 본격 으로 진행되었다. 수주물량이 감하면서 사내하

청 비정규직을 심으로 한 량감원 사태가 발생했다. 정규직도 외는 아니었다. 사무직과 

생산직이 동시에 희망퇴직을 강요받았고, 심지어 입사 5년 차도 희망퇴직을 강요받아야 했다. 

이 같은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노동계는 조선업종노조연 (이하 조선노연)를 결성하여 조직

으로 응했지만, 노사정 간의 화창구는 없었다. 노사간 단체교섭은 개별 사업장 단 별로 

개되었고, 정부는 10월 말에 조선업종 구조조정 책을 발표하는 등 조선업종 구조조정은 

각개로 개되는 모습을 보 다. 

올해 속산업 노사 계에서 시선을 끌었던 부분이 차그룹사 공동교섭이었다. 속노

조는 약해지는 앙교섭에 새로운 돌 구를 찾기 해 차그룹사 공동교섭을 제안했다. 

차그룹사 공동교섭이 제기된 배경은 차 사용자를 기업 단  교섭테이블로 나오게 하

려는 목 이 컸다. 재의 앙교섭 구조에 차 사용자가 참여할 가능성이 작다는 단에서 

차그룹사를 심으로 교섭 단 를 구성하는 것이 차 사용자를 기업 단  교섭테이

블로 끌어들이기가 유리하다는 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그룹사 공동교섭

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차 사용자가 끝내 노조의 공동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속산업 노사는 형 사업장을 심으로 굵직한 쟁 이 형성되었다. 노사간 갈등도 

* 이 글은 고용노동부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2016년도 노사관계 실태분석 및 평가 보고서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워크인연구소 연구실장(imksgo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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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해보다 강력했고, 길었다. 그러면서 미래 노사 계의 새로운 변화를 고하는 요인들

이 잉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공업의 속노조 재가입이 결정되었고, 기업 단 의 

새로운 교섭구조에 한 시도는 앞으로 노사 계의 변화를 고하고 있다. 이 에서는 올해 

속산업 노사 계의 변화요인과 그 맥락을 짚어 보고 향후의 방향을 망해 보기로 한다. 

Ⅱ. 금속산업 노사관계 당사자 현황

속산업 노사 계 평가에 앞서 당사자 황에 해 간략히 살펴보겠다.

1. 속산업 종사자 수 감소와 근로조건 후퇴

고용노동부가 생산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통해 수집한 속산업1) 종사자 수는 2016년 상

반기 기 으로 2,243,286명이다. 2015년 하반기보다 359명 감소하여 경기침체의 여 를 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공부문을 제외한 체 종사자 수는 120,672명이 증가한 데  

<표 1> 속산업 내 업종별 종사자 수 황

(단위: 명)

시 기
2013 2014 2015 2016

1/2 2/2 1/2 2/2 1/2 2/2 1/2

1차금속  153,099  154,606  156,539  158,584  158,081  156,287  154,773

금속가공 등  361,106  365,742  374,489  384,414  386,211  388,737  398,309

전자부품, 컴퓨터 등  434,086  438,077  437,669  433,740  426,329  417,414  410,562

의료,정밀, 광학기기 등   97,400  100,122  102,703  104,614  104,671  104,066  104,475

전기장비  201,817  203,633  209,322  218,419  219,546  219,589  220,106

기타 기계장비  381,593  388,049  392,581  404,830  412,804  420,111  420,498

자동차 및 트레일러  318,352  325,458  335,967  344,445  347,561  353,051  358,089

기타운송장비  167,210  172,902  178,553  181,324  183,243  184,390  176,474

전 체 2,114,663 2,148,589 2,187,823 2,230,370 2,238,446 2,243,645 2,243,286

자료 : 고용노동부(2016), ｢사업체노동력조사｣.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금속산업과 관련된 업종을 살펴보면,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 제조업, 

전자부품 등(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등(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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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서 속산업 종사자 수는 감소했기 때문이다. 속산업 에서 경기침체 여 를 가장 크게 

받은 업종은 기타운송장비 업종으로 7,916명이 감소했다. 기타운송업종에 조선업종이 포함된 

을 고려하면 조선업종의 구조조정 여 가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이용하여 속산업 종사자의 임 을 보면, 2016년 상반기 기  월평균

임 은 3,845,811원이다. 산업은 3,374,759원이고, 제조업은 3,710,129원이었다. 속산업 종

사자 임 을  분기와 비교하면, 속산업 종사자의 임 이 유일하게  분기보다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속산업 종사자의 2016년 상반기 월평균 임 은  분기보다 52,403원이 감소

했다. 산업과 제조업 종사자의 임 이  분기보다 증가한 것과는 비교된다. 

종사자 지 별로 임 변동 황을 살펴보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2016년 상반기 월평균

임 은  분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은 42,381원이 감소했고, 임시일용직은 

53,493원이 감소했다. 임시일용직의 임 수 은 상용직 비 45.8%(2016년 상반기 기 ) 수

을 보 다. 이런 수 은 최근 5년간 큰 변동이 없는 흐름을 보 다. 

2. 증가하는 노동조합 조합원 수

올해 속노조 소속 조합원 수는 152,902명(2016년 9월 기 )으로 집계되었다. 2015년 9월의 

152,183명보다 719명이 증가했다. 조합원 수가 크게 변동한 것은 아니지만, 연도별 흐름으로 

[그림 1] 속노조 조합원 수 연도별 변동 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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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속노조의 조합원 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단할 수 있다. 2008년에 153,013명으

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가 2011년에는 136,132명까지 감소했으나 이후부터 완만한 증가세

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조합원 수는 2008년 최고 수 보다 111명 부족하며, 속노조 출범 이

후 역  두 번째로 많은 조합원 수를 기록했다. 

조합원 수 변동을 지부별로 살펴보면, 조합원 수가 증가한 지부는 차지부로 1,210명이 

증가했다. 다음으로 충남지부가 533명, 경기지부에서 164명, 경주지부에서 137명이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조합원이 감소한 지부는 직할 지회에서 619명이 감소했고, 경남지부에

서 461명, 부산양산지부에서 304명, 울산지부 119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수가 

감소한 지부의 특징을 보면, 조선업종이 집된 곳이다. 경남지부 소속의 STX조선, 성동조선

은 구조조정 여 로 조합원 수가 격히 었고, 신아SB는 청산되었다. 부산양산지부의 조선 

부품사인 S&W사의 조합원 수가 었다. 울산지부는 다른 지역과 달리 자동차 부품사 소속 조

합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에서 공업 일반직 조합원 수는 었지만, 

력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조합원 수는 다소 증가했다. 공업에 소속된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은 구조조정의 향으로 조합원에 가입한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Ⅲ. 2016년 단체교섭 실태

1. 2016년 속노조 교섭구조 : 4  교섭체제 시도

올해 속노조 교섭형태는 차그룹사 공동교섭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3  교섭구조에서 

‘4  교섭구조’가 만들어졌다. 차그룹사 공동교섭은 속노조 내 차그룹사 소속의 지

부와 지회가 차그룹사 경 진을 상 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교섭형태를 의미한다. 

차그룹사 공동교섭은 앙교섭과 함께 앙수 에서 진행되는 구조로 짜여졌다. 기존의 속

노조 앙교섭과 차그룹 소속 지부와 지회가 참여하는 ‘ 차그룹사 공동교섭’체계를 꾸

린 것이다. 교섭구조가 다층화하면서 교섭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실제 

차그룹사 소속 지부나 지회 에서 앙교섭이나 지역지부 집단교섭에 참여하는 곳은 단 2

곳( 아이에이치엘, 엠시트) 뿐이어서 복참여 문제는 비켜갈 수 있었다. 

올해 차그룹사 공동교섭에 참여한 지부·지회는 총 17개다.2)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업종

2) 현대차그룹사 공동교섭에 참여한 기업체 수는 12개이고, 지부·지회 단위는 17개다. 현대제철은 5개 지회

가 공동교섭에 참여하고 있고, 현대엠시트도 2개 지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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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사 포함)과 철강업종으로 양분돼 있다. 자동차업종은 차와 기아차가 참여했고 부품사

는 아 등 7개 사업장이 참여했다. 기타 운송장비업종으로 경남지부 소속의 로템이 

참여했다. 철강업종은 제철 소속 5개 지회3)와 비앤지스틸지회(경남지부), 종합특

수강지회(포항지부)가 참여했다. 17개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 총수는 94,915명으로 체 속

노조 조합원의 62%에 해당한다. 

[그림 2] 속노조의 4  교섭구조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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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차원

지회(분회)차원

노조

금속산업
사용자협의회

기업지부 기업 사용자

지회(분회) 기업 사용자

교섭주체

위원장이
교섭권 위임

통일교섭

공동교섭

공동교섭

집단교섭

교섭단위 교섭형태

사용자

(중앙 교섭위원 참여)

(지부 교섭위원 참여)

현대차그룹사 현대차그룹
대표자 공동교섭현대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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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교섭 평가

가. 중앙교섭: 신규는 적고 탈퇴는 증가

올해 앙교섭은 4월 6일 교섭을 시작해서 8월 24일에 의견 근 안을 도출했다. 교섭횟수는 

14차례 고, 교섭기간은 137일이었다. 올해 교섭은 작년보다 길었다. 2015년에는 10차례 교섭

3)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충남지부 현대제철당진하이

스코지회, 포항지부 현대제철지회는 같은 기업체 소속이면서 각 지역의 사업장별로 독립적인 노사관계를 맺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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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행했고 교섭기간은 107일이었다. 

올해 앙교섭에 참가한 사업장 수는 66개사로 지난해보다 1개사 었다. 경남지역 소속의 

한국산연과 신아SB가 탈퇴했고, 경주지역에서 (주) 강이 새로 가입하면서 체 으로 1개가 

감소했다. 한국산연은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치한 일본계 회사로 2016년 9월 30일 자로 생산

직 34명을 정리해고했다. 신아SB는 2015년 11월 법원에서 산결정이 내려졌다. 

속노조의 앙교섭 요구안은 크게 5가지 다. ▲노동시간 단축 ▲청년고용 확  ▲임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내하청 처우개선 등이다. 올해 요구안에서 에 띄는 내용은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고용 확 이다. 속노조는 실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연간 노동시간도 1,800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무형태와 교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청년

고용은 신규 인력의 채용 시 50%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자는 내용이다. 앙교섭에서 모두 

6개 항의 합의가 도출 다. 먼  최 임 은 시  6,600원으로 결정했다. 작년 6,140원보다 

7.5% 인상된 액이다. 그리고 2017년 최 임  6,470원보다는 2% 높은 수 이다. 매년 속 

노사는 최 임 보다 2∼3% 높은 수 으로 결정하 는데, 올해 임 인상도 그 범 에서 결정

다.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선에서 합의했다. 합의안에 휴일연장 

근로시간에 해서는 구체 인 내용을 담지 못했다. 그리고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했

지만, 이를 각 사업장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해서 사실상 강제  효력을 갖기 어려운 합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청년고용 확 를 합의한 내용은 평가할 만하다. 신규 채용 시 만 29세 미만의 

청년 고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련하여 후생복지 제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요소를 폐지했다는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나. 기업지부교섭: 브레이크 걸린 고임금 전략

기업지부 단체교섭을 살펴보면, 한국지엠지부는 9월 6일에 합의안을 도출하여 9월 9일 조합

원 투표에서 58.9%의 찬성으로 통과했다. 차지부는 8월 24일에 1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

으나, 8월 26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반 표가 78%로 나와 부결 다. 한 달 보름여 만인 10월 

12일 교섭에서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고, 14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8%의 찬성으로 올해 

임단 을 마무리했다. 기아차지부는 매년처럼 차 임단 이 타결된 후에 결정 고 타결수

도 차와 거의 유사한 수 에서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다. 기아차 노사는 11월 2일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고 7일에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단  59.8%, 임  64.2%의 찬성으로 노사합의

가 최종 확정되었다. 

단체교섭 결과를 보면, 한국지엠의 임단 은 비교  노조에 정 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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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임 인상이 다른 완성차보다 높은 수 을 보 다. 기본 이 8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성과

도 1,200만 원 수 으로 높았다. 한국지엠은 주간연속 2교 제를 2018년 6월에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도 특징이며, 특히 생산 의회와 미래발 의회를 구성한 것도 한국지엠의 경  환

경이 반 된 특징으로 평가할 만하다. 한, 생산물량이 부족하여 노동시간이 단축되거나 계획

정지(일시 휴업)가 될 경우 ‘생계안정 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 로그램에 따라 

일시휴업을 하게 되면 평균임 의 70%에서 80%를 보장받게 된다. 

차지부와 기아차지부의 임 교섭 특징은 임 인상 폭이 평년보다 낮았다는 과 임

인상 방식에서도 이 임 제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다. 임 상에서 차지부와 기

아차지부는 기본 을 72,000원 인상했는데 년보다 13,000원 낮은 액이다. 임 인상 방식도 

기본  인상과 동시에 특별승호를 인상하는 방식을 일부 용했다. 특별승호 방식이란, 재직자

의 호 을 1호  올려주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기본  체를 일 인상(base-up)한 방식이 

아니라 재직 조합원의 호 을 인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입사원에게는 불리한 방식이다. 이 

방식은 신입사원의 고임 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기아차지부는 올해도 차

를 따라 하는 결과를 보 다. 다만, 사회공헌기 으로 20억 원을 출연하기로 한 과 노사 표

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미래발 원회’를 구성하여 기차 출시 등과 같은 지속 인 성장동

력을 찾는 데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는 이 차와 차별화된 내용이었다. 

다. 지역지부 집단교섭

지역지부 교섭은 10월 재 마무리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14개 지역지부 에서 지역집

단교섭을 하지 않은 인천지부, 주 남지부, 구미지부 3곳을 제외한 11개 지부가 집단교섭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섭일정을 보면, 올해 앙교섭과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경기지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지부는 4월 에 교섭을 시작해서 6월 30일에 조정신청을 진행

했고 8월 말에 교섭을 마무리했다. 경기지부가 9월 29일까지 19차례 교섭을 진행해 가장 오래 

끌었다. 

지역지부 집단교섭은 임 과 단체 약을 동시에 다루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임 은 지회보충

교섭으로 넘기고 지역지부는 단체 약만 다루는 곳이 있다. 올해 지역지부에서 임 을 다루지 

않는 지부는 구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다. 지역지부에서 임 교섭을 하더라도 지역지부 단

에서 임 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임 약은 개별 사업장별로 체결되며, 임 결정 

수 도 개별 사업장마다 다르다. 표 인 곳이 경기지부와 경주지부, 충북지부, 포항지

부이다. 

올해 지역지부 교섭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지부 노조 간부들의 조합 활동 보장시간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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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서울지부, 경기지부, 충북지부, 부산양산지부 등 4곳), ▲취업규칙 변경을 노사합의

로 정한다는 내용( 충북지부, 포항지부, 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양산지부 등 6

곳) ▲개인정보 조항 신설(충남지부, 구지부, 포항지부 등 3곳), ▲임 체계 개편시 노사합

의( 북지부, 구지부, 울산지부 등 3곳), ▲ 성과자 일방해고 지( 충북지부, 포항지부, 

울산지부 등 3곳) 등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한 경남지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사회연 기

을 조성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것이 특징이고, 한 정년퇴직자를 상으로 교육 로그램을 

도입한 것도 경남지부에서만 나타난 내용이었다. 

라. 현대차그룹사 공동교섭

속노조가 차그룹사 공동교섭을 제기한 것은 속노조의 산별교섭체계를 강화하기 

한 략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속노조는 앙교섭에 참여하는 기업이 해마다 감소하면서 

교섭력이 약화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4) 속노조 앙교섭에 참여한 사용

자는 2014년 69개사에서 2015년에는 67개사로 감소했다. 이 게 앙교섭 참여 기업이 감소하

자 속노조는 최  조합원 수를 가진 차를 앙교섭에 참여시킬 방안이 필요했다. 박유기 

차지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5)

“ 속노조 산별 앙교섭이 갈수록 힘이 빠지는 상황이다. 노조 조합원 15만 명  9만 명이 

차그룹사 소속인데, 그룹사 소속 16개 지부·지회  14곳이 앙교섭에 불참하고 있다. 산

별교섭 법제화가 안 된 상태다 보니 해당 기업 사용자의 산별교섭 참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는 업종별 교섭이나 그룹사별 교섭 같은 기업 단  교섭틀이 필요하다고 

단했다. 일단 교섭의 장을 여는 것이 요하다고 봤다. 논쟁과 토론 끝에 실  실험을 해 

보자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기존의 앙교섭 구조에 바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사용

자가 앙교섭에 참여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그래서 속노조 내에서 조합원 규모를 최 로 

포 할 수 있는 차그룹사 단 로 교섭단 를 묶는 것이 차 경 진을 교섭테이블로 나

오게 할 방안이라고 단한 것이다6). 속노조는 차그룹사 공동교섭을 통해 차를 

속노조 교섭테이블로 나오게 한 후 이를 산별 앙교섭으로 발 시킨다는 략이었다. 

4) 금속노조 발행 신문 ｢금속노동자｣ 3월 8일자 2면 참조.

5) 매일노동뉴스 3월 14일자(인터넷판), ｢박유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 “현대차그룹사 공동교섭, 현총련 

복귀 아니다”｣ 기사 내용.

6) 매일노동뉴스 3월 7일자(인터넷판), ｢금속노조 ‘현대차그룹사 공동교섭’ 산별운동에 독일까 약일까｣ 기사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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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공동교섭은 기업 심의 교섭구조를 고착화할 것이라는 비 과 실 으로 교섭

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조건부 찬성론이 충돌했다. 올해 그룹사 공동교섭은 기존 

앙교섭이 약화되는 실을 극복하는 새로운 교섭구조를 시도했다는 에서는 평가를 받았

지만, 교섭성과는 내놓지 못했다. 사용자가 그룹사 공동교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

으로 올해 그룹사 공동교섭은 실패했다. 

4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노조 측 공동교섭단이 7차례에 걸쳐 그룹사 경 진을 상 로 

공동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경 진은  응하지 않았다. 경 진이 교섭에 응하지 않

은 데다 8월 24일 차지부의 1차 임 상 잠정안이 부결된 이후 공동교섭 요구는 제기되

지 않았다. 차 지부가 사업장의 단체교섭에 집 하면서 그룹사 공동교섭에 교섭 역량을 

분산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올해 처음 진행된 차그룹사 공동교

섭은 동력이 떨어졌다. 그 더라도 그룹사 공동교섭의 불씨가 완 히 꺼진 것은 아니다. 

차그룹사 소속 사업장 단 는 사용자를 상 로 한 공동교섭 요구는 단되었지만, 개별 사업장 

단 에서 발생하는 안 문제에 해서는 공동으로 응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그룹사 표자회의’를 정기 으로 개최하여 개별 사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단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표자회의는 올해 2월 12일 첫 모임을 갖고 공동교섭 방침을 정했다. 이후 공

동교섭의 교섭 원을 선정하는 문제와 공동요구안을 확정하는 등의 실질 인 의결기구 역할

을 맡았다. 그룹사 표자회의는 10월 순까지 총 15차례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표자회의

는 앞으로도 정기 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정되어 있으며, 2017년 그룹사 공동교섭의 방향에 

한 윤곽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Ⅳ. 금속산업 노사관계 평가와 전망

1. 늘어나는 조합원 수와 감소하는 앙교섭 참여자 수

올해 속노조 노사 계의 주체  상황을 보면, 조합원 수는 증가했지만 앙교섭에 참가한 

사용자 수는 감소했다. 조합원 수는 년보다 719명이 증가했다. 역  조합원 수와 비교하면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8년의 153,013명에 근 한 수 을 보 다. 속노조 소속 사업장의 변동 

황을 보더라도 속노조를 탈퇴하거나 해산하는 사업장보다는 신규로 가입하는 사업장의 

수가 많았다.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노조를 해산한 사업장은 8곳이었지만, 신규로 가입한 곳은 

13개 사업장이었다. 여기다 12월에 공업노조가 속노조 가입을 결정하 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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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노조 조합원 수는 약 1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속노조의 조합원 수는 증가했지만, 앙교섭의 확 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신규 가입 

사업장 에서 앙교섭에 참가한 단 는 없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 다 보니 속노조의 앙

교섭은 해마다 지 를 상실하고 있다. 올해 앙교섭에 참가한 사업장은 년보다 1개 사업장

이  감소한 66개 다. 경주지역에 ㈜ 강이 신규로 앙교섭에 가입했지만, 2개 사업장은 탈

퇴했다. 탈퇴한 사업장  한 곳은 경 난을 겪으면서 노사간 갈등이 커진 곳이고 다른 한 곳은 

회사가 청산된 곳이다. 앞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질 경우 앙교섭에 참가하는 사업장보다 

탈퇴하는 사업장 수가 많아질 수 있어 앙교섭의 상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클 망이다. 

2. 그룹사 공동교섭으로 등장한 구원투수의 실패

올해 속산업 노사 계는 그룹사 공동교섭이라는 새로운 교섭형태가 등장했다는 이다. 

속노조 앙 차원에서 차그룹 공동교섭이 제안되었고, 속노조 경남지부 단 에서는 

두산그룹 공동교섭이 제안 다. 결과 으로 속노조에서 제안한 그룹사 공동교섭은 사용자의 

불참으로 교섭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기존의 앙교섭에만 매몰 던 기업 단  교섭형태에 

새로운 돌 구를 만들어냈다는 은 평가받을 만하다. 

속노조에서 그룹사 공동교섭이 시도된 것은 2건이었다. 차그룹사 공동교섭과 두산그

룹사 공동교섭이다. 차그룹사 공동교섭이 속노조 앙 수 에서 진행되었다면, 두산그

룹사 공동교섭은 경남지부에 소속된 3개 지회(두산 공업지회, 두산엔진지회, 두산메카텍지회)

가 시도했다. 속노조 경남지부와 두산그룹 계열사인 3개 지회는 두산그룹에 공동교섭을 요

구했으나, 두산그룹 경 진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차그룹사 공동교섭은 차그룹이 속노조 내에서 차지하는 비 으로 보면, 효

과는 클 수밖에 없다. 차그룹은 철강업종과 완성차  부품사까지 포 하고 있어서 자동차

를 심으로 수직계열화와 수평계열화되어 있는 구조를 띠고 있다. 자동차업종과 철강업종의 

원청과 부품사, 그리고 비정규직까지 포 하면, 차그룹사가 속노조에서 차지하는 직  

비 은 66.1% 수 이다. 차그룹사에 소속된 조합원은 94,915명이고 이들 회사에 속해 있는 

비정규직 조합원 수는 6,191명이다. 게다가 속노조 내에서 한국지엠차, 르노삼성차, 그리고 

자동차부품사까지 고려하면, 차그룹사의 직‧간  비 은 87.2%로 확 된다. 차그룹사

에 직  혹은 간 으로 포함되는 조합원의 수를 고려하면, 차그룹사 공동교섭은 속노조 

내부에서는 기업 단  교섭의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차그룹사 공동교섭의 효과를 살펴보면, 그룹사 소속의 속노조 지부와 지회 17개의 연

활동이 강화 다는 이다. 17개 사업장 표자는 공식 으로 ‘ 표자회의’체계를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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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속노조 내 차그룹사 소속 조합원의 비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사
(32,227명)

현대차그룹사
(94,915명)

현대차그룹사
소속 비정규직
(6,191명)

133,333명
(87.2%)

전체 조합원
152,902명

주 : 금속노조(2015), ｢자동차부품사 현황과 납품체계 연구보고서｣와 금속노조 조합원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하였음.

공동요구안부터 시기별 사업방향 등을 잡아냈다. 이런 조직체계가 속노조의 조직력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속노조 주최로 4차례 총 업이 개되었는데, 업에 참여한 차

그룹사 소속 조합원의 수가 크게 늘었다. 업참여 사업장 수와 참여 인원이 증가한 것은 속

노조에서 지부 단  조합원 수로는 가장 많은 차지부와 기아차지부가 참여한 효과가 컸다. 

7월 22일 1차 업에 84,800명이 참가했으며, 8월 12일 2차 업에는 98,000명, 8월 17일 3차 

업에는 93,000명, 8월 19일 4차 업에는 91,000명이 참가했다. 이처럼 속노조가 주도한 

업에 차그룹사 소속 지부와 지회 단 가 꾸 하게 참여하면서 속노조의 교섭력은 커질 

수 있었다.

한, 차그룹사 공동교섭은 그룹사 내 소규모 단 의 사업장의 노조 표자에게 정

인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교섭력이 약한 소규모 단  사업장으로서는 차그룹사 공

동교섭단 자체가 사업장 단 의 단체교섭에 ‘우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차그룹사 

노무 리가 매우 수직계열화되어 있는 실에서 그룹사 공동교섭은 원하청 간의 근로조건의 

격차를 완화하는 데 정 인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표

자에게는 ‘심리 인 보호막’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차그룹사 공동교섭은 일정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결과 으로 아무런 산출물(output)을 

내놓지 못했다. 사용자를 기업 단  교섭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을 맺

었다.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것은 충분히 견된 상태에서 노조는 조직력을 통해서 사

용자를 유인하려는 략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략은 차그룹 사용자에게 

압력으로 작용하지 못하 다. 차그룹 사용자로서는 공동교섭에 응하는 것보다 개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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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단 로 리하는 것이 노무 리 측면에서는 효율 이라고 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 까

지 교섭 행은 차 노사가 패턴교섭을 하고 나머지 회사가 이를 따라가는 방식을 취해 왔

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로서는 차 교섭에만 집 하면 되지 굳이 공동교섭에 나서야 하는 

필요성을 느낄 이유가 없을 것이다. 차그룹사 공동교섭에 사용자가 나오게 하기 해서는 

올해보다 더 큰 조직 인 압력이 있거나 사회 제도가 바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차그룹사 공동교섭에서 지 될 문제는 비정규직 노조를 배제했다는 이다. 그룹

사 공동교섭 표자회의에 사업장 단 나 지역 단 로 활동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조가 참여

하지 못하고 있다. 차그룹사 공동교섭은 ‘강자들만의 리그(혹은 그들만의 리그)7)’로 비

받았는데, 차그룹사 소속의 비정규직 노조를 배제한 것은 이러한 비 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3. 노조가 배제된 조선업종 구조조정

올해 속산업의 최  이슈는 조선업종의 구조조정이었다. 노동조합은 ‘조선업종노조연 ’

(이하 조선노연)를 발족하여 공동 응에 나섰다. 조선노연에는 9개 사업장의 노조 표자가 참

여했다. 9개 사업장 에는 속노조에 소속된 4개 지회와 우조선, 미포조선, 공

업노조, 삼성 공업노동자 의회로 구성 다. 조선노연이 속노조와 공동사업을 개하는 상

황인데도 공업노조와 삼성 공업노동자 의회가 참여한 것은 업종 단  노동조합의 연

활동 경험이 매우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선노연은 정부와 경 진의 구조조정에 공동으로 응하기 해 결성 다. 매월 정기 으

로 표자회의를 갖고, 개별 사업장의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회, 간부 수련회, 정부나 개별 사

업장 단 의 구조조정에 해 공동으로 응하는 활동을 개했다. 하지만 조선노연은 뚜렷한 

한계도 보 다. 국내 조선사업장을 망라하는 조직력을 갖춘 연 기구 지만, 구조조정이 개별 

사업장 단 로 개되는 상황에서 연 기구 활동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  한계를 

노출했다. 한, 정부는 조선업종 구조조정안8)을 발표하는 과정에 노조의 참여를 배제함으로

써 거시 수 의 노사정 정책 의기구는 실 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선노연은 조직력을 꾸 히 강화해나갈 것으로 망된다. 특히 

공업 노조가 속노조에 재가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조선노연의 향후 활동방향도 변화를 

고하고 있다. 공업 노조는 지난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속노조 가입안을 두고 조합

7)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박태주 연구교수가 2016년 3월 7일자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한 기사에서 등장한 표

현이다.

8) 10월 31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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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76.3%의 찬성을 얻었다. 이 결과 속노조의 조직력이 확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속노조 내에서 조선업종의 교섭력도 커질 망이다. 그동안 속노조와 

연  형식으로 활동하던 우조선노조가 속노조에 가입할 가능성도 상해 볼 수 있다. 우

조선노조가 속노조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공업노조와의 공동활동 범 와 수 는 확

될 가능성이 크다. 

4. 단체행동의 증

올해 속노조의 노사 계에서 특징 인 은 단체행동 건수가 증했다는 이다. 올해는 

속노조 차원에서도 네 번이나 면 업을 개했고 개별 단  사업장에서는 자동차업종과 

조선업종에서 집 으로 발생했다. 앙 단 에서 개한 업은 정부에서 추진했던 양  지

침에 반 하는 내용이었고, 개별 사업장 단 에서는 임단  갈등과 구조조정이 원인이었다. 

차지부는 22차례 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아차지부는 21차례 업을 벌 다. 특히 

차지부는 올해 면 업까지 벌 다. 비록 하루 면 업이었지만 12년만에 이루어진 것

이다. 차 업이 증가한 이유는 1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지 못했던 것

에 있다. 1차 잠정합의안에 해서 조합원의 78%가 반 하자 차지부는 업을 통해 교섭

력을 높이는 략을 선택했다. 차 업이 길어지면서 고용노동부 장 이 ‘긴 조정권’을 

언 하는 상황까지 래했다. 결과 으로 긴 조정권을 발동하지 않았지만, 올해 차지부

는 근래 들어 최장기간의 업이 진행된 해를 보냈다. 

공업을 비롯한 조선업종에서도 업이 길었다. 조선업종에서는 우조선, STX조선, 

삼성 공업, 공업에서 업이 개 다. STX조선은 8차례 업이 있었고, 삼성 공업은 

2차례 업이 있었다. 우조선노조에서도 부분 업이 11차례 있었다.9) 그러나 4시간짜리 

업으로 그 수 는 높지 않았다. 공업은 이들 사업장과는 사정이 달랐다. 공업노조

는 총 40차례나 업을 벌 고, 12월 에도 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업수 도 높았다. 

4시간 부분 업이 많긴 했지만, 7시간짜리 면 업도 9차례나 벌 다. 공업노조가 

업을 계속 벌이는 것은 올해 단체교섭에서 노사간 갈등이 커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회사가 구

조조정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노사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업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

올해 벌어진 업의 양상을 보면, 과거처럼 규모로 군 이 동원되는 업과는 다른 모습

이었다. 업을 하더라도 4시간 부분 업이었고, 면 업을 하더라도 부서가 돌아가면서 

업을 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우조선의 경우 조기퇴근이나 가두리 업을 벌 다. 가두리 업

은 식당을 거하여 소규모로 업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조선소는 사업장이 넓어서 한 장소

9) 대우조선 관계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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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조합원이 모이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일정하게 거 을 잡아서 업을 벌이게 되는데 이를 

가두리 업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업이 부분 으로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경 난을 겪고 있

는 상황에서 면 업을 개하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실익이 되지 않는다는 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Ⅴ. 2017년 금속산업 노사관계 전망

2017년 속산업의 노사 계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분해서 망해 볼 수 있다. 노사 계

의 제도 측면에서 기업 단 의 교섭형태를 심으로 노조 측의 공세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망된다. 속노조는 올해 진행했던 차그룹사 공동교섭을 2017년에도 계속 추진할 가능

성이 크다. 최종 결정은 2017년 2월로 정된 임시 의원 회에서 내려지겠지만, 재 속노

조 내부에서는 내년 사업으로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의견이 모인 상태다. 속노조가 올해는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낳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좀 더 구체 인 성과에 을 맞추는 략을 

구상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올해 연 활동의 경험을 통해 내부 주체의 역량도 축 할 수 

있었다. 특히 2017년 상황은 환경  변수도 기업 단 에 한 심을 확장시키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동계가 정치과정에 개입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는 기업 단 의 교섭을 어렵게 하는 법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정치권에 

제안할 수 있다. 노동계로서는 통령 선거의 공간을 놓칠 이유가 없다. 기업 단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계는 단지 요구안을 만들어서 정치권에 제안하는 수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

체 인 사업을 통해 사용자를 압박하는 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차그룹사 공동교섭이

라는 틀에 사용자의 참여를 올해보다는 강하게 압박하는 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기업 단 의 교섭형태에 한 연구와 제도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 할 

필요가 있다. 지 까지 정부는 기업 단  교섭에 해서는 체로 소극 인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실 으로 보면 기업 단 로 활동하는 노동조합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노사 계 역

시 기업 단  차원에서 형성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이런 흐름

을 소극 으로 버려둘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기업 단 에 한 

실태조사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에 한 연구작업이 극 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차의 통상임 이 노사 계에 미칠 장이 클 것으로 망되며, 이에 한 

비도 필요하다. 차 노사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상여 의 통상임  문제와 련하여 2017년 

2월까지 노사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차 노사는 2015년 임단 에서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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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상임 화하는 방안에 해서 상당한 의견 근을 이루었으나,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올해 

임단 에서 재 상하게 되었다. 차지부는 통상임  문제와 련하여 개별 사업장 단 의 

문제로 보지 않고 속노조 차원에서도 근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연구작업도 진행한 바 있다. 

이는 차 통상임  문제가 차그룹사를 비롯하여 업계에 미칠 장이 클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만큼 차의 통상임  문제는 속산업 사업장에서는 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차 통상임  문제는 단순한 통상임 의 문제로만 좁게 서는 안 된다. 

차 통상임  문제는 노동시간 단축과 연월차휴일  수당 문제, 그리고 연공  임 체계 문

제와 연결시켜 야 한다. 차 노사가 통상임  상에서 합의 을 찾지 못하는 쟁   

하나는 통상임 이 인상되었을 때 이와 연동해서 인상되는 임 항목의 수 을 조정하는 문제

다. 를 들면, 통상임 이 인상되면 연월차수당이 크게 인상된다. 연월차수당은 통상임 을 

기 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 조합원은 연월차휴일을 사용하는 날이 매우 다. 

조합원 평균 30일 정도의 연월차 휴일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 게 연월차휴일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통상임 이 인상되면 연월차휴일을 사용

하는 빈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연월차휴일 수를 강제로 조정하지 않으면 노동

시간 단축은 그만큼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와 노사는 통상임  문제를 노동시간 

단축으로 근하는 이 필요하다. 정부는 통상임 을 폭넓게 인정하되, 노동시간을 단축하

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를 들면, 연월차를 이면서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장에 해서 임 감소에 따른 보 방안도 지원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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